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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개취’의 시대 

• 현대는 개성의 시대! 더 이상 무색무취는 설 자리가 없다. 과거에는 조직 사회에서 개인의 취향은 되도록 
죽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94%),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
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었으며(83%), 사회적 다양성 확대가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고(80%) 할 정도
로 존중받고 있다.

[그림] 개인 취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94%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

83%

요즘은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

80%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과 집단이 
다양한 것은 사회 전체에 의미 있
는 일이다

� 나의 취향만큼 
다른 사람의 취향을 인정한다 

• 사회적으로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
래서 응답자의 57%는 스스로의 취향과 성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자기 
취향만 고집하지 않는다. 대부분(89%)이 타인의 취향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림] 자신의 호불호 성향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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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취향을 발현하고 싶은 데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취향을 드러내서 남
들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는 전통적 관습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젊은 20-30대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차별화 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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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취향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내 취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64%).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남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67%). 그래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고(81%) 동질감을 느낀다(77%).

• 나의 취향, 공유하고 공감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내 취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요즘 나만의 취향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든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동질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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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 취향에 대한 심리적 평가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20-30대 젊은층,  
‘나를 차별화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다

나는 때론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해 보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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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 ‘돈을 쓰는 방법’(62%), ‘친해지고 싶은 사람’(60%), ‘친구’(51%), ‘영화’(45%), ‘음식’(42%)은 개인의 호불
호가 분명한 분야이다. 하지만 개인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것은 ‘영화’(70%)와 ‘음식’(74%), ‘노래’(63%)이
다. 대체로 개인 기호와 스타일은 드러내지만 가치관이나 인간 관계의 호불호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림] 호불호 뚜렷한 분야 vs 호불호 성향 외부 표출(중복 응답)

� 취향 기준 있지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돈을 쓰는  
방법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친구 영화 음식 노래 직장 동료 결혼관 타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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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기준이 뚜렷한 분야 호불호 성향 외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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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 기준은 있으나 그 취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
까? 개인이 호불호 성향을 외부로 드러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호불호 성
향을 드러냈을 때 다툼의 소지를 걱정하거나(38%), 튀고 싶지 않아서(35%),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봐
(33%) 걱정하고 있다.  

� 개인 취향 표현이  
‘때로는 위험하다’

[그림] 호불호 성향 비 노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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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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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비주류*** 취향까지 마음껏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취향은 사회적 편견에 갇혀서 차별 받고(71%) 배제되며 소외 받을(57%)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주류 취향을 잘 드러내지 않고(71%)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69%).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 ‘개취’의 시대이지만,  
비주류 취향에 대한 사회적 벽은 높다 

[그림] 비주류 취향에 대한 사회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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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차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사회는  
취향의 독특함이  
곧 소외를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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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왠만하면  
전체의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고  
따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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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비주류’(非主流)라고 하면 대세를 이루는 큰 흐름, 즉 주류(主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갈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 예술
품을 카피하여 만들어내는 키치(Kitch) 예술품, 적은 예산으로도 상업영화보다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저예산 영화인 B급 영화, 패러디 영상, 병맛코
드, 마니아, 덕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성의 창구’, ‘개성’, ‘신선함’, ‘전형적이지 않음’이란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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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는 굳이 나의 취향을 드러내며 살고 싶지는 않다 (연령별)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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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주류적 생각과 다른 것을 용인하지 않고 억압해왔다. 그러나 개인화가 진전
되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1쪽). 개인들은 사회적 
시선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드러냄으로써 자기 삶을 즐기고 높은 만족감을 느
낀다(1쪽). 

개인 취향을 추구한다고 해서 개인이 홀로 즐기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같은 취향의 사람을 찾고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취향을 나누
는 것을 원한다(1쪽). 이전에는 개인적 인연(혈연, 학연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개인 취
향도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개인 취향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나이 차이, 학력 차이에
서 오는 불평등은 없고 모두 동등하다. 그래서 개인 취향이 폭 넓게 용인되는 사회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사
회이면서 개인들이 좀 더 평등하게 관계를 맺게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개취’가 폭 넓게 용인되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며 발전 가능한 사회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취향을 무한정 용납할 수는 없다. 소수자를 무시하거나 정의를 조롱하는 취향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나치를 모방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취
향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개인 취향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
어야 한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취존’(취향 존중)이 쉽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 있다. 
찬양도 30-40년 전에는 찬송가만 용납했었다. 기타와 드럼을 본당에서 연주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 된 일
이 아니다. 요즘 나오는 힙합 찬송을 교회 어른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불편해할까?  

교인,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양한 개인 취향을 존중하
고 받아들여야 한다. ‘개취’에 대한 태도는 20-30대와 40-50대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4쪽), 교회
에서 젊은이들의 개인 취향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배척하면 이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20-30대의 다양한 성향을 ‘취존’해서 이들이 교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내
에서 유사 취향 사람끼리 함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적극 독려한다면 교회 조직의 근간
인 구역/속회나 연령별 모임인 전도회/선교회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개취존’(개
인 취향 존중)을 수용하여 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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